
충남부여군옥산면에는1 9 8 4년5월 1 7일

충청남도문화재자료제1 1 8호로지정된한

개의문화재가있다. 바로가교비(架橋碑)이

다. 이비석은상기리상입부락과보령시미

산면간경계를이루고있는천덕산( 3 6 2 m )

의 약 8부능선지점인해발250m 지점의

남산면에자리잡고있다.

깊은산속에웬다리인가

이곳에서는천덕산이라는명칭보다아홉

사리고개로더잘알려져있는데, 고개가9

개라는이유에서붙여진것같다. 가교비가

있는곳은보령시비산면에서부여군홍산면

방면으로넘어오는9개의고개중다섯번째

고갯길의쉼터였을법한지점인데, 예전에

는홍산이현소재지로서많은시장을장악

하고교육기관이자리잡고있어보령에서

홍산으로넘어오기위해다녔던길이라고도

한다. 지금은이산길이거의이용되지않아

산림속에묻혀있다.

비(碑)는마당바위라불리는방바닥처럼

넓적한암반에새겨져있다. 비문이새겨진

면의크기는가로50cm, 세로100cm 가량

이다. 비문의내용은마멸된부분이많아확

실히판독하기는어려우나당초모두4행

3 0자 가량으로구성되었을것으로추측된

다. 판독가능한비문들은다음과같다.

施主僧敬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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印 王幼 任雲

지역유지인 유금후의시주를받아경특스

님이다리를놓으니

우뚝한산위에놓인다리위에서다가오는

구름과벗하며노니나니

지나는 나그네여잠시봇짐을벗어놓고그

맛을누리시라.

전해오는바에따르면이 고갯길너머의

보령시미산면도홍리에있었던한 사찰의

스님이돌다리를놓고그 내용을새겼다고

하는데, 도대체다리는어디에있는것일까?

산꼭대기가바로보이는곳에개울이어디

있으며, 아닌밤중에홍두깨도유분수지아

무리눈을비비고사방을둘러보아도다리는

없다. 신발을신고직접건널수없는곳에

놓이는것이다리이거늘물이없는데다리가

있다고비석을세워두었으니, 너무나황당

하기만하다.

여러시간평평한바위에서서주위를살

펴보니아마도비석바로아래에있는커다

란넓적바위가다리인듯싶다. 다리가어찌

물위에만놓이는것이랴. 봇짐을지고고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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옛다리를찾아서(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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를넘는나그네들이다리를펴고잠시쉬어

가는곳. 비가와서산길이흙탕길이되면

이넓적바위는쉼터이자마을과마을을이

어주는연결통로이며, 인간과자연, 그리고

사람과사람을연결시켜주는매개체가되는

곳이다.

홍산만덕교, 잔석과새석재보완해복원

충남부여군서쪽에위치한홍산면은1 0

개마을로이루어져있는데‘홍산’이란지명

은천년동안이어져왔다. 그만큼고을의역

사가오래되었다. 고려현종9년( 1 0 1 8 )부터

현의소재지였던이곳은금산·예산과더불

어조선후기까지큰고을로명성을날렸고,

그때의관청인동헌과손님을맞았던객사가

지금도웅장하게남아있다.

만덕교비는홍산시내로들어가는입구를

가로막으면서흐르는홍산천에가설되었던

석교(만덕교)의기념비이다. 당시의석교는

1 9 4 6년홍수로허물어져그잔석일부만남

았고나머지는유실되어동네의빨래터등으

로사용되다가1 9 8 7년4월당시부여군수인

정필모가잔석과석재를보완하여원형대로

복원하였다.

만덕교는지금의홍산외곽도로가개설

되기전에는홍산읍내로들어가는관문격

인다리였다. 다리규모는홍교로서길이약

12m, 너비3.5m 가량으로당시의관아로통

하는길목에가설하였던것이다. 비의크기

는비신높이112cm, 폭64cm, 높이4 3 c m

이며조선숙종7년( 1 6 8 1 )에건립하였다. 비

신에는전면에해서체로만덕교지비(萬德橋

之碑)라고음각되었다. 다리의건립에관한

내용이기록되었는데, 내용중에는경오년

에석교를바꾸어세웠다고하였고그다음

해신미년에큰홍수로부서져다시고쳤던

사실도기록하였다. 

만덕교의개건기와중건기요지를보면,

개건기에는‘읍의동쪽장천사이에예전에

홍교가있었는데언제인가무너져나무를걸

치고흙으로덮었다. 내가부임한지 4년의

가을에천총서유형이석교를만들것을발

의하여석달만에완성하니너비가2칸이고

길이가4칸이다’라는내용이있다.

한편, 중건기에는‘만덕교는조선숙종7

년신유에검지서덕해가세운석교이며교

명을만덕이라한것은이다리로인하여만

인에게귀덕한다는뜻이며, 그때에만덕교

지비를세웠고그후언제인가홍교가허물

어져서나무를걸치고흙을덮고통행케하

여불편이많던중고종6년( 1 8 6 9 )에천총서

유형이석교개건을발의한바관민이출원하

여광이간, 장사간의유연한다리를완성했

으며이때에만덕교개건비를다시세웠다.

다시광복이듬해인병술(1946) 대홍수때

또다시허물어져그 잔석일부만충청남도

지정문화재기념물제3호로지정되어오늘

에이른다. 이제선현의유적을소중히여기

고잔석과새석재를보완하여원형대로복

원하였으니현하폭을감안하여1칸을더늘

려5칸으로확장하고, 만덕교지비는오랜세

월의풍우로마모되어감이애석하므로여기

에그원문을개기하여전하고자한다’라고

적혀있다.

이처럼만덕교는복원되었지만지금은홍

수의피해를줄이기위해물길을돌리고둑

을새롭게단장한새로운하천이생기었고,

또한배수펌프장을만들면서석교를철망

안으로가두어무척안타까울뿐이다. 

비인청석교, 조속히문화재로지정되길

충남서천군북서부에있는비인면의문

화재로는비인5층석탑, 비인향교, 비인읍

성, 장포리성지등이있다. 「세종지리지」를

보면조선태종1 2년(1414) 관청과전달관리

들의교통편의를제공하는청화역이설치되

었다. 청화역이름이나타나는것을보면아

마도청석교도청화역과무관하지않은것으

로보인다. 따라서, 1430년읍성을축성하면

서기존왕래를위한다리로설치한청석교

를읍성안으로편입시킨것이아닌가생각

한다.

청석교는문화재로지정되어보호받아야

하지만안타깝게도지금은방치되어있는실

정이다. 청석교의설치연대는정확히알수

없다. 다만, 문헌자료를토대로보면청석교

는1 8세기에발간된각종관찬읍지(관청에서

만든역사책)에비인읍성내를흐르는하천

에설치된것으로표시되어있는것으로보

아설치연대가고려후기또는조선초기로

추정된다. 그리고돌의색깔이푸른색을띠

고있어서청석교라불리는것같다. 

현재청석교는비인읍성안비인초등학교

앞을흐르는냇가를따라비인면사무소앞

도로변에자리잡고있으며, 검푸른청색의

판석으로길이4.6m, 폭1 . 6 m이며, 판석의

무게는1 3톤으로추측된다. 판석위는많은

사람들과우마차들이드나들었던흔적으로

반질반질하게되어있다.

지금은주민들이장마때이다리로물이

넘치고불편하자철거하자는소리도많다고

하며, 다리한쪽부분이아스콘으로덮여있

다. 빠른시일내에문화재로지정되어역사

적인자료가사라지지않

고보호를받는그날이오

기를바랄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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